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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일부, 남북관계 경색에도 "상반기 관계 복원, 하반기 평화프로세스 재

가동"

"하반기로 갈수록 국내 정치 일정 등 유동성 커 속도 낼 것"

지난 2018년 2월 9일 오후 강원도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남북 대표팀 선수단이 한반

도기를 흔들며 입장하고 있다. 이한형 기자

통일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도쿄 올림픽 불참 결정 등 악재에도 "상반기 중 남북관계

를 복원하고 하반기에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재가동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"는 방침을 거듭 

밝혔다. 

통일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"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서는 안 

된다는 입장에서 평화정착,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 하겠다"며, 이렇게 밝혔다. 

이 당국자는 "하반기로 갈수록 미중경쟁 격화나 국내 정치 일정 등 정세 유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

기 때문에 좀 더 속도감 있게 내고자하는 의지를 말씀드린 것"이라고 설명했다. 

이 당국자는 "우선 코로나 방역을 포함한 인도적 협력에서 시작하여 식량 및 비료 등 민생협력으로 

남북관계 진전을 모색하고 대북 제재의 유연한 적용 노력 등 국제사회와의 소통‧협력 강화를 병행 

하겠다"고 말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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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이 오는 7월 도쿄올림픽 불참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이 당국자는 "북한이 일단 보건(코로나

19)을 이유로 불참했기에 7월까지 시간이 있는 상황으로, 관련 동향을 보며 여러 가지 계기를 활용

해 남북관계 복원 노력들을 해나가겠다"고 말했다.

한편 통일부는 이인영 장관이 현재까지는 방미 일정이 예정돼 있지 않지만,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

든 정부의 입장과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감안해 방미 일정을 검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.

이 기사 주소: http://www.nocutnews.co.kr/5531414

저작권자 ⓒ CBS 노컷뉴스 (www.nocutnews.co.kr)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Page 2 of 2노컷뉴스

2021-04-08https://www.nocutnews.co.kr/common/popprint.aspx?index=5531414


